
[원문]
又答阿僧祗問曰此 則三毒心也 胡名 阿僧祗 漢

言 不可樉此心中 有恒沙惡念 一一念中 皆有一劫
恒沙者 不可樉也 以三毒惡念 如恒沙故 言不可樉
也. 眞如之性 旣被三毒之所覆 樎不招彼恒沙惡念
云何名解脫今者能除貪瞋痴卽超過三大阿僧祗劫
末世衆生 鈍根 不解大覺 甚深妙義三阿僧祗?密之
說 遂言樤此塵劫 方得成覺 末劫 榧不疑誤修檧之
人退菩提之道也.

또 아승지가 무엇인지를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
다.
“아승지는 삼독의 마음이니라. 호나라에서는

‘아승지’라 하지만
한나라 말로는 수
를 셀 수가 없다는
말이니라. 이 마음
속에 항하의 모래
수 같은 나쁜 생각
이 있는데 하나 하
나의 생각마다 모
두 일 겁씩이 있느
니라. 항하의 모래
라 하는 것은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
인데, 삼독으로 생
기는 나쁜 생각이
항하의 모래와 같
으므로 그 수를 헤
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것이니라.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항하의 모래 수 같
은 나쁜 생각을 벗
어나지 못하면 어
찌 해탈이라 하겠
느냐. 지금 탐ㆍ진ㆍ치 삼독의 마음을 없앨 수 있
으면바로삼대아승지겁을뛰어넘게된다.
말세의중생들은우둔해여래의깊고도묘한뜻

인 세가지 아승지 겁의 비밀스런 말씀(숨은 뜻)을
이해하지못해말하기를, ‘무한히긴세월을보내
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겁(말세)에 수행인을 의심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해 보리의 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
가.”

[해설]
‘아승지’란한나라(중국)에서는‘셀수없는수’
를말하지만호나라(인도)에서는삼독의마음을뜻
합니다. 우리는끝이없는탐ㆍ진ㆍ치삼독에의해
끝없는윤회의굴레에서벗어날수없다는말입니
다. 욕심을끊는것은결코쉽지가않습니다. 분명
한 것은 욕심이 끊어지면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바라는마음이없게되니미워하는마음도없어집

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우주와같은큰마음이기때문에욕심을부
린다면끝이없습니다.
‘항하’는 갠지스 강입니다. 그 강의 모래알처럼
우리마음속에도수없이많은나쁜마음이있습니
다. 1겁이라는시간은숫자로셀수없는시간을말
하는데우리가나쁜생각을한번씩할때마다1겁
동안윤회를하게됩니다. ‘항하의모래수같은나
쁜 생각’은 항하의 모래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이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삼독으로 생기는 나
쁜생각이항하의모래수와같이많아그수를헤
아릴수가없습니다.
부처님과같은능력을쓸수있고해탈을이루는

것이 진여의 자리
인데중생은그자
리가 삼독에 의해
서 가려져 있습니
다. 
그래서 중생은

쉽게 윤회를 벗어
나지 못하게 됩니
다. 우리는아직해
탈이라는 것이 피
부에와닿지는않
겠지만 부처님께
서 말씀하신 해탈
은 삼계(색계ㆍ욕
계ㆍ무색계)를 벗
어나는 것을 뜻합
니다. 그래서 부처
님은 탐ㆍ진ㆍ치
삼독만 마음속에
서 끊어내면 삼대
아승지겁 즉 윤회
에서 완전히 벗어
난다고 설했습니
다.

지금이시대를말세라고들말합니다.  탐ㆍ진ㆍ
치 삼독을 끊어야만 윤회에서 벗어 날 수 있으나
정진은하지않고말로만수행하는시대가말세입
니다.  탐ㆍ진ㆍ치 삼독은 말로써 끊는 것이 아닙
니다. 익혀온 습을 끊어 내야만 하는데 습을 끊기
위해서는부지런히정진밖에다른방법이없습니
다. 생각이나말로만으로는절대끊어지지않습니
다.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

생들은‘무한한긴세월을보내야만성불할수있
다’고생각하고, ‘퇴보심을일으키는것이아닌가’
하며수행인을의심합니다. 
이런 중생심은 모두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당장은부처님의비밀스런말씀
을이해하지못했더라도우주를하나로보고끊임
없는정진을이어간다면깨달음의길로들어갈수
가있습니다. 

■청주혜은사주지

조주 선사는 남전 스님 문하에 있은 지 얼마 되
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은 시기에 대해
일부학자들은18세전후라는주장을하기도한다.
<조주록> 첫 장에서는“남전 스님과의 대화중에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말에깊은뜻(玄旨)
을돈오(頓悟)했다”고만기록했을뿐그시기가언
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과같다. 

조주스님이남전스님에게물었다. 
조주“무엇이도입니까?”
남전“평상심이도이다.”
조주“그것을향하여나아가도좋습니까?”
남전“헤아린즉어그러진다.”
조주“헤아리지않고어찌도를알겠습니까?”
남전“도는아는것과모르는것에속하지않는

다. 안다고하는것은망각(妄覺)이다. 모른다고하
는것은무기(無記)이다. 만일참으로헤아림이없
는도에도달하면마침내허공과같아말끔하게트
인것이다. 어찌가히무리
하게 옳다 그르다 하겠느
냐. ”
조주 스님은 언하(言下)

에깊은뜻(玄旨)을깨닫고
(頓悟) 마음이 마치 밝은
달과같아졌다. 

師問南泉 如何是道 泉
云 平常心是道 師云 還可
趣向樂泉云擬卽乖師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
屬知樂知 知是妄覺 樂知是無記 樎眞達不擬之道
猶如太虛 檪然蕩豁 榧可强是是非也 師於言下 頓
悟玄旨心如構月.

평상심은 선악시비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다. 선악시비로마음이들끓을때는평상심이아니
다. 아무일이없어고요할때가평상심이다. 평상
심은 평소 마음이다. 도는 원래 그렇게 사람에게
갖춰져있다. ‘그것을향해나아가야되겠구나’라
고생각하는것도헤아림이다. 도는그런생각조차
도없다. 도는알고모름과도전혀상관없다. 앎은
진실을아는것이아니고사람이다만그렇게아는
것일 뿐이다. 모름은 전혀 기억조차 없다. 그런데
어찌알고모름이도이겠는가. 
만일마음이헤아림이없고알고모름에유혹되

지도않는다면그자체가큰허공과같아서확연히
트이게된다. 
사람은 누구나 도를 행하고 있다. 다만 마음이

선악시비에이끌려갈때는도가나타나지않을뿐
이다. 도를행함은다른것이아니다. 마음이더이
상무엇을찾지않고선악시비에흔들리지않는다
면 그것이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혹되

고안되고는오로지당신자신에게달려있다. 당신
이행복과불행을만드는주인공이라는말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당신은 곧 돈오(頓悟)한

것이다. 더이상의심하지마라. 그대자신은원래
부처이고행복하다. 

<조주록> 앞부분에는조주와남전스님의선문
답이나오므로본<조주록> 선해에서도두스님의
선문답을먼저소개하도록한다. 

남전스님이법당에올라가자, 조주스님이물었
다. 
조주“밝음에합합니까, 어둠에합합니까?”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조주

스님은곧법당을나와서말했다. 
조주“저노스님이나의질문을하나받고곧바

로할말이없었던거야.”
수좌(首座)가말했다. 
수좌“노스님께서 말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대자신이모를뿐이다.”
조주스님은즉시수좌를때리고말했다. 
조주“이 방망이는 당두(堂頭)이신 저 노화상이

맞아야하는것인데.”

南泉上堂 師問 明頭合暗頭合 泉檢歸方丈 師檢
下堂云 這老和尙 被我一問 直得無言可對 首座云
莫道和尙無語 自是上座不會 師檢打 又云 這棒合
是堂頭老漢喫.

밝음이기쁨이라면어둠은근심이다. 밝음이희
망이라면어둠은절망이다. 밝음이부처라면어둠
은 중생이다. 밝음이 부귀라면 어둠은 가난이다.
세상사는이렇게양쪽의가치에얽매여있다. 그런
데 밝음과 어둠은 본래 없는 것이다. 밝음과 어둠
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허망한 가치이다. 진실을
아는사람이라면그런양변에유혹되지않는다. 
그런데지금현재법당에올라왔을때이것을밝

음이라고 해야 할까, 어둠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
한질문을받았을때과연어떻게하는것이가장
합당한 대답이 될까? 도를 깨달은 선사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남전 스님은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
가는것으로대답을대신했다. 

그러나조주스님은그마저도마땅치않게생각
했다. 말없이돌아간다해도결국틀렸다는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저 노화상이 주장자 일방을
먹어야할당사자”라고일성을날렸다.
이선문답은2ㆍ3중의그물이쳐져있어서좀처

럼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선문답을 보
고조주스님의최후일성이맞다고생각되는사람
은 2중의그물은벗어난사람이다. 그렇다면어떻
게해야조주의주장자를면할것인가? 만일이납
자에게밝음과어둠을묻는다면조주스님에게즉
시일방(一打)을날릴것이다. 그렇다고해도본납
자는3중의그물에걸린것일뿐이다. 그렇다면누
가적토마를타고곧장달려가정봉에깃발을꽂겠
는가? 

조주스님이남전스님에게물었다. 
조주“불법을아는사람은어느곳으로갑니까?”
남전“산밑시주집의한마리소(牛)가된다.”
조주“가르쳐주셔서감사합니다.”

남전“지난 밤 삼경에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
어.”

師問南泉 知有底人 向
什 處去 泉云 山前檀越
家 作一頭水 牛去 師云
謝和尙指示 泉云 昨夜三
榠月到 .

지유저인(知有底人)을 직역하면‘있음을 아는
사람’인데, 도를아는사람, 불법을아는사람을말
한다. 여기서안다(知)는것은단순하게아는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 즉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도를아는사람은어디로가서무엇을할까? 남

전 스님은“사람들의 소가 된다”고 말했다. 소는
주인을위해묵묵히일한다. 밭을갈고, 수레를끌
어 물건을 나른다. 소는 말이 없고 힘들어도 불평
이없다. 불평이없고말이없기때문에없는것같
지만없어서는안될것이소이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한낱 평범한 소처

럼 산다. 권위가 없고 형식이 없으며 따로 불교라
는 테두리도 두지 않는다. 몇 명이나 도움을 받을
지생각하지도않고묵묵히사람들의이익을위해
헌신할뿐이다. 
지난밤삼경에달이창을비추고있었다는말은

진작자네의그릇은밝게빛나고있었다는뜻이다.
선사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알아들
으니, 자네참훌륭하구먼”하고말하는방식은선
가의말이아니다. 
선(禪)은절대단정(斷定)하지않기때문이다. 

■무불선원선원장

삼독심이항하의모래수같으나
어찌, 알고모름이‘도’이겠는가

평상심은선악시비분별이없는고요한마음

공부가깊어질수록수행자는평범한소처럼산다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동성스님作.

달마관심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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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닦음

조조주주록록 선선해해
석석우우 스스님님의의

<2>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개 강 일 : 양, 3월 2일 화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05511))224433--33116655
001111--888877--88660000

■ 실기교육 : 홍홍은은사사 주주지지 성성각각스스님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 교육과정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011-264-3906 www.yjkukak.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경락마사지, 지압요법등이아님.

전세계유일한기법으로2009년12월특허청에특허로
등록된특별수기공요법 (전세계20개국특허출원중임)

20여년의많은임상중단한번의재발도없었으며,
전세계어디서나환영받을수있는기법으로약간명만
면담후1:1 특별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전수금: 오백만원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특별수제자특전: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등종교인환영

단1회시술로통증을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서울시서초구양재동280-8호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최신한옥기와강판,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사찰(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A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11--332277--776699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